
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4. 7.(금)

한덕수 국무총리,
베트남 공안부장관 접견

- 국방, 신안보, 방산 등 분야별 협력 심화
-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또 럼(To Lam) 

베트남 공안부장관을 접견하고, 한국과 베트남의 양국 관계 발전 및 

분야별 협력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
   * (베트남측) 응웬 부 뚱(Nguyen Vu Tung) 주한베트남대사관 대사, 또 언 쏘(To 

An Xo) 특별 보좌관, 당 쑤언 홍(Dang Xuan Hong) 대외국장 등

   ** 베트남 공안부는 베트남 내 우리 관광객, 교민, 현지기업 등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

□ 한 총리는 또 럼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, 1992년 수교이래 제반 분야에서 

모범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, 한국의 인도-

태평양 전략, 한-아세안 연대구상 등의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

심화·발전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.

 ㅇ 또 럼 장관은 한 총리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, 베트남 정부도 양국간 

‘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’의 성공적인 발전과 분야별 협력의 심화·

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.

□ 한 총리는 베트남 내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부가 베트남을 

방문하는 우리 국민, 거주 중인 교민,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

안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.

 ㅇ 또 럼 장관은 한국의 국민,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

있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.



□ 한 총리는 양국 관계가‘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’로 격상(’22)된 

만큼 그에 걸맞은 국방, 신안보, 방산 등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

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.

 ㅇ 아울러,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 필요성을 

강조하면서, 베트남 내 기업활동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적용 등 

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.

 ㅇ 또 럼 장관은 베트남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

베트남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, 베트남 내 한국 

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

했다.

□ 한편, 한 총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진지한 

노력과 유치 역량을 강조하면서 베트남의 지지를 당부한다고 했다.

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 장 박영철 044-200-2136

외교안보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동현 044-200-2133

     


